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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

- 노동부·방사청·소방청 합동 군용화약류 제조·저장 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계기, 화재·폭발 위험 요인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소방청(청장 김승룡)은 
6월 15일(월)부터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착수한다.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로 하여, 전국의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사업장 내 전 시설을 확인하고, 제조·저장·시험 등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가 
취급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 ②「방위사업법」에 따른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 준수 여부, ③「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화약류 제조 공정 뿐만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
침이다. 또한, 법령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 안착
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덜 위험한 작업이 없는 만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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